
술취해노래방서행패50대 출동경찰관에게도주먹휘둘러

○…술에만취, 노래방

에서행패를부린것도모

자라 출동한 경찰관에게

도폭력을휘두른50대가경찰서행.

○…2일 광주광산경찰에 따르면 A

(55)씨는 이날 새벽 0시 20분께 광주시

광산구송정동B노래방에서행패를부리

다 현장에 출동한 도산파출소 소속 C

(37) 경위에게 욕설을 하고 도망가려다

제지하는C경위의턱을머리로들이받고

주먹을휘둘렀다는것.

○…경찰관계자는 주거지가명확하지

않아 유치장에 입감해둔 상태로, 술에서

깨고 나면 정확한 진술을 듣고 관련법에

따라처리할예정이라고설명.

/김민석기자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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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확보하고도…경직된행정에구입못한취약계층마스크

광주시북구복지관리과직원들이2일장애인주간보호시설인 동그라미 를방문,취약계층에게마스크50장과손소독제8개를나눠

주고있다. 〈광주시북구청제공〉

이미가격올랐는데800원에입찰의뢰했다참여업체없어포기

광주 전남지자체수차례입찰 수의계약무산…무료제공불발

정부정책변경에구매불가능…취약계층두번울린정책 비난

2020년도저소득층

미세먼지마스크보급사업현황

시군구명 사업량(명) 사업비(단위:천원)

합계 244,028 8 401 218

광주동구 8,862 360,120

서구 25,000 846,000

남구 13,166 668,800

북구 39,000 1,444,000

광산구 25,000 920,000

전남목포 21,019 657,812

여수 16,473 515,522

순천 12,455 389,781

나주 7,873 246,376

광양 6,539 204,630

담양 3,412 106,794

곡성 2,497 78,135

구례 2,087 65,298

고흥 6,310 197,486

보성 4,121 128,978

화순 4,913 153,758

장흥 4,090 128,002

강진 2,934 91,836

해남 6,337 198,323

영암 3,423 107,128

무안 4,757 148,874

함평 2,637 82,516

영광 4,831 151,191

장성 3,679 115,138

완도 5,846 182,947

진도 3,534 110,589

신안 3,233 101,184

<광주5개자치구 전남도제공자료>

광주전남지역자치단체들이마스크구

입예산을확보하고도취약계층에게지급

할 마스크를 전혀 구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와자치단체의소극적자세와관료주

의적 탁상행정이 빚어낸 사태라는 점에서

취약계층의건강권을위협하고있다는비판

이 거세지고 있다. 수급자가 아닌, 공급자

위주의고민없는 불편한 복지정책이몸도

가누기힘든취약계층을이른시각부터 마

스크 구입 대열에 동참하게 만든 셈이다.

정부와자치단체의무신경함이취약계층을

두번울리고있다는지적이나온다.

2일광주시와전남도등에따르면시도

는 올해 추진키로 했던 저소득층 미세먼

지마스크보급사업에사용할예산 84억

원으로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생활시설거주자등24만4000여명에게무

료로마스크를제공하려던계획을전면보

류했다.

코로나 19 확산에도, 정작 취약계층에

대한마스크지원예산도확보하지못했다

는 지적〈광주일보 2월 4일자 6면〉등을

반영한조치였지만수차례입찰과수의계

약도 무산되면서 무기한 연기됐다. 제 때

공급할지도미지수로,저소득층건강권을

소홀히했다는비판이제기된다.

광주 서구의 경우 관련 사업에 따라 지

난달 6일부터 3차례에 걸쳐 마스크 30만

장을 구매, 취약계층에 나눠주려다 모두

실패했다.

보건복지부 권고대로 조달청에 1장당

800원에 입찰을 의뢰했지만 이미 천정부

지로 치솟은 탓에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없었다. 한차례유찰된뒤18일재입찰을

의뢰했지만업체를선정하지못해지난26

일끝내입찰구매방식을포기했다. 서구

는입찰을포기한26일당일, 곧바로입찰

가의 2배가 넘는 1장당 1680원에 마스크

를공급받기로하고27일업체와수의계약

을 체결키로 했지만 정부 지침이 이날 바

뀌면서이마저도물거품이됐다.

정부가 26일 마스크를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기관과 판매처에 지자체를 포함시

켰다가하루만인27일에는별다른설명없

이 지자체를 삭제, 구입 자체가 불가능해

진것이다.

남구도조달청입찰방식으로10만개구

매계약을체결하려다업체의계약포기로

여태껏구매를하지못한상태다.

동광산구등광주지역다른자치단체도

이같은방식으로마스크구매에나섰다가

실패, 저소득층지원이어려워졌다. 다만,

광주시북구는지난해확보한마스크를취

약계층에 지원하고 있지만 4만3000여장

밖에 남지 않은 상태다. 북구 취약계층만

3만 9000명이 넘는것을고려하면 1인당

1장꼴로지급되면동날것으로예상된다.

전남지역 22개 시군도비슷하다. 취약

계층을 위한 마스크 지원 예산을 별도로

책정해놓지 않은 만큼 미세먼지 마스크

무료보급사업 예산으로마스크를지원하

려다 품귀 현상으로 참여한 업체를 찾지

못한데다, 정부의 일방적 정책 변경으로

구매조차도불가능해지면서발만동동구

르고있다.

주민김모(69)씨는 몸도힘든데시군

에서지원해주지않고쉽게사기도어렵우

니 오전부터 나와서 줄을 서야하지 않겠

냐고하소연했다.

정부와 자치단체의 무신경한 행정으로

결국 기초생활수급자나 생활시설 거주자

등 몸을 가누기 힘든 취약계층들이 직접

마스크를구매하기위해이른새벽부터마

트와 우체국 등에서 줄을 서는 일이 벌어

지고있는것이다.

기초생활수급자인 광주시 서구 주민은

난치성 희귀 질환인 강직성 척수염을 앓

고있다.정부가지원해주는마스크가떨어

져주민센터에문의했다가직접구입해쓰

라는말을들었다며서 몸도불편해줄서

기도 힘들고 돈도 충분치 않은데 어떻게

해야할지모르겠다고말했다.

/김민석기자mskim@kwangju.co.kr

공익에비해운전자손해크다면

음주운전했어도면허취소안돼

광주지법 재량권범위벗어나

음주 운전을 했더라도, 공익적 목적에

비해 운전자가 입게될 손해가 크다면 재

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나왔다.

광주지법행정 1단독강태훈부장판사

는 음주운전으로면허를취소한것은부

당하다며A씨가광주지방경찰청장을상

대로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소송에서원고측손을들어줬다.

A씨는지난해3월12일광주시동구지

원로G편의점앞교차로에서혈중알코올

농도 0.083%의 상태로무등중후문쪽으

로우회전하다사고를내운전면허가취

소됐다.

A씨는 경찰의 처분에 불복, 행정심판

을청구했으나받아들여지지않자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원

고승소판결을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1종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1979년, 1종 대형면허를취득한

1981년 이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

이 없고 개인택시로 생계를 이어가 운전

면허가 취소되면 말기 신장염을 앓는 가

족등의부양에어려움이예상되는점등

을 고려하면 면허 취소로 달성하려는 공

익에비해원고가입게되는불이익이더

크다고판시했다.

재판부는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적법

여부는 공익적 목적 실현과 행정처분 당

사자가 입게 될 손실을 비교해 결정해야

한다며이같은판단을내렸다.

/김지을기자dok2000@kwangju.co.kr

신천지추정건물사진온라인에퍼져

나주지역상인들2차영업피해우려

업주들손배소송도검토

일부온라인커뮤니티가코로나19확진

자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지역 신천지 관

련 시설이 들어선 것으로 추정되는 상가

건물사진을공유하면서2차피해를우려

하는목소리가나오고있다.

2일나주지역상인들에따르면일부커

뮤니티 회원들이 신천지 모임 장소라며

간판이붙어있는사진과함께건물주소,

약도 등을 공유하면서 해당 지역 상가를

찾는발길이뚝끊겼다는것이다.

신천지관련시설이입주, 운영됐던것

으로추정되는A상가의경우관련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면서 상가 내 스

포츠시설을찾는이용객을찾아보기힘든

형편이다.

앞서 나주시는 지난 27일 전수조사를

통해 지역 신천지 종교 관련 시설 5곳을

확인, 폐쇄했었다. 하지만나주시는신천

지교인을통한지역사회감염사례가없

다는점등을감안,정확한건물위치는공

개하지않았다.

업주들사이에서는해당건물이신천지

관련시설로낙인이찍히면서영업피해가

얼마나커질지우려하는가하면, 손해배

상소송을검토하는분위기도감지된다.

A상가 관리업무 관계자는 신천지 시

설로 온라인 상에 알려지면서 음식점을

비롯해 수많은 업소를 찾는 손님 발길이

끊어졌다고하소연했다.

/나주=손영철기자ycson@kwangju.co.kr

대구경증환자광주병상나눔환영 목소리이어져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

구 경증 확진자를 광주에서 치료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환영의 목소리가 이어지

고있다.

광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일 논

평을내고 달빛동맹으로맺어진형제도

시대구의아픔을함께극복하기위해 병

상나눔을결단한광주공동체에큰박수

와감사를드린다며 우리도나눔과연대

의 정신을 실천하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

할것이라고말했다.

시민연합은 또 광주와 대구의 협업이

전국으로 번져 국난 극복의 좋은 모델이

되길바란다고덧붙였다.

광주 교사노동조합도 혐오 대신 연대

하고, 하나돼국가적위기를이겨내고자

하는선언이었다고환영했다.

광주 남구청도 대구 환자가 치료받을

예정인빛고을전남대병원과광주시립제

2요양병원인근마을주민들이흔쾌히광

주시의결정에동의해준것에대해감사

의마음을전했다. /김한영기자young@


